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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을 전후해 일본 오사카로 건너간 재일제주인들이 많이 모여 살았던 이쿠노구 츠루하시. 이 

곳은 ‘일본 속의 제주’라고 불릴 정도로 언어와 음식 등 생활 속에서 제주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츠루하시는 해방 전부터 재일제주인을 중심으로 한 도일 한인들의 집중 거주지였다. 1920년대 당

시 인근 히라노강을 확장 개수하는 공사를 실시하면서 많은 한국인 노동자들이 유입돼 마을을 형

성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고 한다. 그만큼 동포들의 애환 많은 역사를 간직한 곳이기도 하

다.  



 

 

한인들이 많이 모여 살다보니 각종 식자재와 생활용품 등을 파는 노점상과 점포들이 생겨나 자연

스럽게 ‘조선시장’이 형성돼 지금의 ‘코리아타운’으로 발전했다.  

 

이쿠노구 코리아타운은 동서 길이 600m 도로 양쪽에 한국 음식과 생활용품 등을 파는 130여 개

의 점포들이 늘어서 있다. 타운 점포를 둘러보면 김치와 불고기는 물론 삼겹살, 부침개, 비빔밥 

등 한국 음식들을 비롯해 고추장과 된장 등의 식재료까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코리아타운에는 각종 음식과 언어 등에서 제주 전통문화의 명맥이 이어져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본 현지에서의 한류 붐 영향으로 관광객까지 찾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제주신보(http://www.jeju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